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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

방설영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s of Ethics Education on Nursing Students' 
Professional Self Concept, Ethical Dilemma 
and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Sul-Yeong Bang
College of Nursing, Changshi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CEDA 토론학습을 이용한 윤리교육이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윤리적 딜레마 및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원시실험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K도 C시 소재, 3학년 간호대학생
총 57명이었고, 연구기간은 2019년 3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였다. CEDA 토론학습을 이용한 윤리교육은 이론교육 
3주와 CEDA 토론학습 6주로 총 9주 동안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21.0을 사용하여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CEDA 토론학습을 이용한 윤리교육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CEDA 토론학습을 이용한 윤리교육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
념(t=13.816, p<.001)과 윤리적 딜레마(t=6.205, p<.001) 및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t=11.950, p<.001)에 긍정적인 효과
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윤리적 딜레마 및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순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전공 만족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이 긍정적인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형
성하고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자신있게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윤리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ethical education using CEDA discussion learning, on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ethical dilemma and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of nursing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57 third year nursing students from a nursing college in C city, an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4 to May 13, 2019. Ethics education using CEDA discussion learning was conducted
for 9 weeks, including 3 weeks of theoretical education and 6 weeks of CEDA discussion.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test, one-way ANOVA and paired t-test using the SPSS WIN / 21.0. The results 
indicate that ethical education using CEDA discussion learning positively affects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t=13.816, p<0.001), ethical dilemma (t=6.205, p<0.001) and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t=11.950, p<0.001). In addition, the self-concept of nursing professional, ethical dilemma, 
and ethical decision-making self-confidence are correlated, and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differs
according to major satisfaction. Our results indicate a necessity to strengthen the ethics educa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o help develop positive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onfident ethical
decision-making in an ethical dile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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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간호대학교의 신입생은 정부의 간호인력 수

급 안정화 정책에 따라 매년 증원되어 왔으나 신규간호
사는 임상적응력이 부진하고 이직률은 전체간호사의 
60%를 넘고 있다[1]. 이에 대해 대부분 간호현장에서 자
신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고[1, 2], 전문직
관이 낮은 데서 원인이 있다[2, 3]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간호사들에게는 긍정적인 간호전문직 자아
개념이 기본적인 자질로 요구되며[2, 3] 간호전문직 자아
개념을 함양시킬 수 있는 윤리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
조되고 있다[4, 5]. 전문직 자아개념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스스로의 느낌과 견해를 말하며[6] 간
호대학생들은 간호사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긍정적인 간호
전문직 자아개념의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5]. 

또한 최근의 간호 현장은 다양한 이유로 윤리적 딜레
마 사례가 증가하며[7, 8] 윤리적 딜레마는 간호사들의 
좌절, 분노, 업무 효율성 감소 및 직무 만족도 저하로 연결
되어 간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9] 결국 이직의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므로[10] 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
이 강조되고 있다[3, 4, 9]. 이런 상황에 간호전문직 자아개
념은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체계적인 견해와 과학적인 
지식체로서의 간호에 대한 가치관과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개념틀로 작용하여 윤리적 의사결정의 행동 기준을 제시하
므로 윤리적 의사결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9, 11].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자신감이란 자신의 능력에 대
해 주관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스스로 주어진 상황에서 
옳은 일을 한다는 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12]. 이
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자
심감이 높을수록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간호사는 다양한 임상 
상황에서 윤리적 딜레마를 인식하고 자신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윤리교육은 주입식 방법으로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운 교육방법을 적용하고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13]. 특히 CEDA 토론은 찬반논쟁 형식의 
토론학습법에 팀별대항방식(Team-Game-Tournament)
의 협동학습법이 결합된 형태로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와 자
발적 토론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4, 15].

그러나 국내에서는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윤리적 딜레
마 및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할 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
과 자존감, 윤리적 의사결정의 자신감에 대한 연구는 수
행되었으나 윤리교육의 효과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윤
리적 딜레마 및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CEDA 토론학
습을 이용한 윤리교육이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윤리적 딜
레마 및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
함으로써 긍정적인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확립 및 이를 
통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 하에서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
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인지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윤리 수업에서 CEDA 토론학습

을 이용한 윤리교육이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
념과 윤리적 딜레마 및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CEDA 토론학습을 이용한 윤리교육이 연구대상자

의 제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윤리적 
딜레마 및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
를 파악한다.

3) CEDA 토론학습을 이용한 윤리교육이 대상자의 전
문직 자아개념과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4) 전문직 자아개념과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의사결
정 자신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CEDA 토론학습을 이용한 윤리교육이 간호

대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윤리적 딜레마 및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설계를 이용한 원시실험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한 표본 수 결정은 G*power 3.1.9.2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 크기(effect size) .05(중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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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준(α) .05[13], 통계적 검정력(1-β) .95로 산출한 결
과, 적정표본 크기의 최소 인원은 45명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는 K도 C시 C대학의 IRB승인(CSIRB-R2018002)
을 받은 후 진행되었으며 연구 대상자는 K도 C시 소재, 1개 
4년제 간호학과 학생 중 간호윤리 교과목을 신청한 3학년 학
생들로 총 58명이었고, 수강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연
구자가 연구목적 및 방법에 대해 연구 참여설명문을 이용하여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을 대상
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설문조사 전 
연구자가 연구목적, 절차, 참여에 따른 어떠한 이익이나 
불이익도 없고 연구진행 도중 언제라도 불이익 없이 연
구를 거부하고 중단할 수 있음과, 수집된 설문자료에 대
한 비밀보장 및 연구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설명한 후, 자율적인 의사로 참여를 원하
는 학생에 한하여 반대표가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작성
된 설문지는 밀봉 가능한 봉투에 넣어 지정된 수거함에 
넣어두도록 하였다.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는 수집
하지 않았으며, Paired t-test를 위하여 휴대폰 번호 뒷
자리 4개의 숫자를 적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회수된 자료 중 1회 이상의 결석으로 응답이 불성실한 
1부를 제외한 57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여 표본수는 충
족이 되었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과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의
사결정 자신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14, 15, 16]에서 윤리적 가치

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적 특성으로 주로 알려진 성
별, 연령, 입원경험, 헌혈경험, 전공만족도, 학과 선택동
기 등 총 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2.3.2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Arthur[6]가 개발한 간호전문

직 자아개념도구(Professional Self Concept of Nurses 
Instrument: PSCNI)를 Sohng과 Noh[17]가 한국어로 
번안한 것을 간호 대학생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한 Seo[18]
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7개 문항으로, ‘그렇
지 않다’ 1점에서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부정형 문항(9. 12. 13. 18. 21. 
23. 25)은 역채점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27, 최고 
108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Sohng과 Noh[1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5이었고, Seo[18]의 
연구에서는 .87, 본 연구에서는 .85이었다.  

2.3.3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딜레마는 Han[19]이 개발한 윤리적 딜레마 도

구를 기초로 최근 의료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윤리적 딜
레마 문항들로 Yang[20]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이 도구는 4개의 하위영역으로 인간생명 영역 7문항
(생명존중 및 인간의 권리), 대상자 영역 6문항(간호사와 
대상자), 전문직 업무 영역 14문항(간호사와 전문직 업
무), 협동자 영역 7문항(간호사와 협동자)의 총 34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그렇다’ 4점
까지의 4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34점에서 최고 13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윤리적 딜레마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87, Yang[20]의 도구는 .92,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2.3.4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Sulmasy, Geller, Levine

과 Faden[21]이 개발한 Perceived Ethical Confidence 
Scale(PECS)을 Laabs[22]가 수정, 보완하고 Kim[23]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
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점수
의 범위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
도는 Laabs[2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6이었고, 
Kim[23]의 연구에서는 .86, 본 연구에서는 .84이었다. 

2.4 연구진행절차
자료수집은 2019년 3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로 사

전윤리교육 3주와 CEDA 토론학습 6주로 구성된 총 9주
의 기간[15, 24]을 전·후로 효과를 측정하였다. 간호윤리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사전조사를 하고 9주차 수업 종료 
후 사후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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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Learning activities Time
(min)

Step 1
Topic Topic selection

Positive / Negative 2

Distributing 
roles

Positive team
Negative team 1

Step 2 Debate
(3Teams)

Argumentation 2
Cross examination 2

Rebuttal 2
1 Team 6

Data collection before ethics education : General 
characteristics, Professional self-concepts, Ethical dilemma 

and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

Theoretical education(Ethics education) : 3 weeks
↓

Team composition (4 ~ 5 students, 10 teams)
↓

CEDA debate for nursing ethics education : 6 weeks
↓

Data collection after ethics education : Professional 
self-concepts, Ethical dilemma and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Fig. 1. Research Process

1) 연구자 준비
CEDA 토론학습은 본 연구자 1인에 의하여 직접 이루

어졌으며, 연구자는 토론학습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연
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2개 학기의 문제중심학습(PBL)
과 4개 학기의 팀학습, 3개 학기의 시뮬레이션 실습을 통
하여 소그룹 토의를 진행한 경력이 있다.

2) CEDA 토론학습 운영 -이론적 단계
CEDA 토론학습 운영은 선행연구[15, 24]에 따라 운

영되었다. 이론적 단계인 강의식 교육을 3시간 제공한 후 
딜레마 사례에 대한 찬·반 토론을 실시하는 방법을 선택
하였다. 이는 윤리원칙과 같은 윤리지식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딜레마 상황을 인지하는데 어려
움이 있어 이론단계에서는 강의식 교육을 선택하였다. 

이론 단계에서는 윤리적 개념과 윤리이론, 생명윤리와 
간호윤리, 간호실무와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하여 동영상
과 PPT를 이용한 강의식 학습을 진행하였다. 각 내용은 
9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졌으며, 각 하부 주제는 윤리와 윤
리이론에 대한 개념, 생명윤리의 시작과 윤리원칙, 윤리
규칙, 간호윤리, 간호사 윤리강령에 대한 부분과 간호실
무와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 및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을 1주 단위로 3주간 진행하였다. 

3) 딜레마 주제 선정
선행연구[9, 14, 25-26]를 바탕으로 생명복제 찬성, 무

위미한 심폐소생술 중단, 안락사 찬성, 무균술을 어긴 선배 
간호사의 행위 묵인, 생명복제 찬성, 임신중절 수술, 안락사, 
심폐소생술 중단에 관한 문제의 6가지 주제를 도출하였다.

4) 팀구성
CEDA 토론학습의 구체적인 진행방식은 4명 혹은 5

명으로 구성된 팀이 6개가 되도록 편성하여 찬성 5팀과 
반대 5팀으로 정하였다.

5) CEDA 토론학습 운영 -CEDA 토론단계

윤리교육에서 실제적 딜레마 사례를 통해 윤리문제를 
파악하고 윤리적 가치와 규칙들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윤
리적 쟁점에 대한 도덕 판단력과 윤리적 의사결정을 향
상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27]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 토론학습을 선정하였다. CEDA 토론방식은 주어진 
논제에 대해 찬성의 긍정 측과 반대의 부정측이 정해진 
순서에 의해 입론, 교차조사, 반박을 하는 구조[15, 24, 
28]로 진행하여 CEDA 토론방식의 복잡한 절차에서 오
는 토론 분위기의 혼란을 보완하고 딜레마 주제에 대한 
상대방의 다양한 견해와 가치관을 경청하는 능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Fig. 2]. 

① 1단계
팀별 토의를 하는 과정으로 윤리이론, 윤리원칙, 윤리

규칙 등의 판단 기준을 근거로 팀의 입장을 정리하고 숙
지하도록 하였다.

② 2단계
각 팀의 2명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팀을 향해 입론을 펼

치고 상대방의 확인 질문인 교차조사(cross examination)
에 답을 하고 상대방의 입론을 듣고 교차조사와 반박한 후 
그에 따른 점수를 받아온다. 경쟁적 논쟁과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1회 토론이 종료된 후 본 연
구자가 즉각적인 피드백을 하였다.

③ 3단계
마지막 반박의 과정으로 다른 팀과의 토론을 통해 확

인된 상대측의 논점과 본인 측의 오류를 보완하여 입론
을 강화할 수 있도록 팀 내 토의시간을 제공한 후 가장 
점수를 낮게 준 2개의 팀을 선택하여 재평가를 받도록 
마지막 반박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④ 평가
일반적인 CEDA 토론은 토론에 참여하지 않는 배심원 

역할 학생이 승패를 결정하게 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객
관성의 확보를 위해 본 연구자가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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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 M±SD

Age (year) 20.93
±1.68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57)

Gender
Male 6(10.5%)

Female 51(89.5%)

Hospitalization 
experience

Yes 4(7.0%)

No 53(93.0%)

Blood donation 
experience

Yes 10(17.5%)
No 47(82.5%)

Major 
satisfac-tion 

level

Unsatisfactory 2(3.5%)

Usually 22(38.6%)

Satisfaction 33(57.9%)
Motivation to 

choose a 
department

a third-party 
recommendation 12(21.1%)

Volunteer spirit 3(5.3%)
Job favorability 24(42.1%)

Employment 18(31.6%)

Step 3 Team rebuttal Team finish 3

Step 4 Wrap-up Instructor finishing 5
Total time 50

Fig. 2. CEDA debate for nursing ethics education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CEDA 토론학습을 이용한 윤리교육의 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교육 전·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의사결
정 자신감의 차이는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3) CEDA 토론학습을 이용한 윤리교육의 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교육 전·후 연구대상자의 간호전문직 자아개
념,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2.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학년 학

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CEDA 토론학습 적용 기간이 6
주로 비교적 짧았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
점이 있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

자의 성별은 여성이 51명(89.5%), 남성이 6명(10.5%)으로 대
상자의 대부분이 여성이었다. 대상자의 연령은 20.93±1.68
세였고, 입원경험은 53명(93.0%), 헌혈경험도 47명(82.5%)으
로 대부분 입원경험과 헌혈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
과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33명(57.9%)으로 가장 많았고, 학
과선택 동기는 직업에 대한 호감도가 24명(42.1%), 취업 
18명(31.6%)순이었다[Table 1]. 

3.2 윤리교육 전․후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비교

CEDA 토론학습을 이용한 윤리교육 전․후 대상자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Table 2와 같다. 

CEDA 토론학습을 이용한 윤리교육 전․후 대상자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t=13.816, p<.001), 윤리적 딜레마
(t=6.205, p<.001),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t=11.950,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2].

Variables
Post test - Pre test

t (p)
M±SD

PSCNI 5.12±2.82 13.816(<.001)
Ethical Dilemma -9.88±12.13 6.205(<.001)
PECS      6.67±2.82 11.950(<.001)

PSCNI : Professional Self Concept of Nurses Instrument 
PECS : Perceived Ethical Confidence  Scale

Table 2. Difference in Professional self-concepts, Ethical 
dilemma and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after ethics education      (N=57) 

3.3 윤리교육 후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과의 상관관계

CEDA 토론학습을 이용한 윤리교육 후 간호전문직 자
아개념과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상관
관계는 Table 3과 같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의사결
정 자신감은 통계적으로 순상관관계가 있으나, 윤리적 딜
레마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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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PSCNI Ethical Dilemma PECS

M±SD t/F/r M±SD t/F/r M±SD t/F/r
Age (year) 20.93±1.68 .135 20.93±1.68 -.151 20.93±1.68 -.022
Gender Male 78.17±13.24

-.723
97.33±16.77

.978
33.94±3.86

-1.986
Female 75.57±7.67 102.55±11.83 37.50±6.38

Hospitalization experience Yes 70.25±9.46
-1.411

107.75±9.32
.965

36.75±5.91
1.190

No 76.26±8.14 101.57±12.52 34.13±4.13
Blood donation experience Yes 80.70±7.27

2.101
98.10±13.84

-1.101
36.90±5.00

2.182
No 74.81±8.20 102.83±12.01 33.77±3.93

Major satisfaction level Unsatisfactorya 59.50±5.78
15.670*

116.50±4.95
1.715

38.50±9.19
1.125Usuallyb 71.59±9.40 100.05±9.40 33.82±3.66

Satisfactionb 79.67±7.34 102.42±13.87 34.39±4.37
Motivation to 
choose a department

a third-party 
recommendation 74.42±7.94

2.300

94.33±12.94

2.110

34.33±5.90

.778Volunteer spirit 67.00±4.58 101.67±11.50 30.67±1.53
Job favorability 78.46±7.67 104.29±10.84 34.63±2.84

Employment 74.78±8.81 104.11±12.90 34.50±4.85
p<.001
PSCNI : Professional Self Concept of Nurses Instrument, 
PECS : Perceived Ethical Confidence Scale  

Table 4. Difference of Professional self-concepts, Ethical dilemma and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57)

PSCNI Ethical Dilemma PECS

r(p)
PSCNI 1

Ethical Dilemma .699(<.001) 1
PECS   .309(.031) .067(.648) 1

PSCNI : Professional Self Concept of Nurses Instrument 
PECS : Perceived Ethical Confidence Scale

Table 3. Correlation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s, 
Ethical dilemma and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after ethics education

     (N=57)

3.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교육 후 간호
    전문직 자아개념,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의사.
    결정 자신감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교육 후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차
이는 Table 4와 같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전공 만족도(F=15.670, p<.001)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다. 추가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해 사후분
석한 결과 전공 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전공에 불만족한 집단
보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전공만족도가 보통인 집단과 전공에 불만족한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60)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CEDA 토론학습을 
이용한 윤리교육이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윤리적 딜레마 
및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함으로
써, 긍정적인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
으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자신 있는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과정으로 제안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CEDA 토론학습을 이용한 윤리
교육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는 윤리교육을 통해 전문직 의식을 심
어줄 수 있었다는 선행연구[16, 29]와 유사한 결과이다.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간호대학생들은 간호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면서 간호전문직관도 함께 발달하고 성
숙하므로[2, 30] 윤리교육을 통해 간호전문직자아개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긍정적인 간호전
문직관은 임상현장의 다양한 간호 상황에서 자신에게 주
어진 역할을 만족스럽게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간호업무
를 유지할 수 있게 하므로[10], 간호대학생들이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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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것은 간호전문직에 대
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CEDA 토론학습을 이용한 윤리
교육은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딜레마를 낮추는 효과가 있
었다. 이는 선행연구[15]에서 CEDA 아카데미 토론학습
을 적용한 간호윤리 수업이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 
및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
다.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중요성은 나날이 부각되지만 
그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며,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는 찾
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Weis와 Schank[31]는 윤리
적 딜레마가 계속 늘어가는 시기에 효과적으로 윤리적 
딜레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간호전문직관을 기르는 것
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므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CEDA 토론학습을 이용한 윤리
교육은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을 향상시
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는 아카데미 토론학습기반 간호윤
리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윤리적 의사결정
에 도움을 주었다고 한 연구[24]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
한 윤리교육 경험이 윤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4]와 윤리교육이 간호윤리적 결정을 내리는 것과 관
련성이 높다고 한 연구결과[16]를 통해서도 윤리교육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의사결
정 자신감은 통계적으로 순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간호
전문직관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이 순상관관계를 보
였다는 연구[28], 전문직관과 윤리적 의사결정이 순상관
관계를 보였다는 연구[30]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윤리
적 딜레마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간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상자의 윤리적 딜레마 
정도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상관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32]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윤리적 딜
레마 상황에서 절대적인 답은 없으며 개인의 가치관인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결
정하게 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전공 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이는 선행연구[10, 33]에서도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도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이 
긍정적인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
본적으로 학과에 대한 적응과 만족감을 향상시켜줄 필요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래의 간호사로서 간호대학생은 자신의 행위가 바람

직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확
립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현장에서 윤리적 딜레마를 낮추
고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을 향상시켜 옹호자의 역할 
및 안전한 간호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윤리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윤리적 딜레마 및 윤
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다양한 
변수와의 상관관계 연구와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연구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CEDA 토론학습을 이용한 윤리교 육이 간
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윤리적 딜레마 및 윤리
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
도되었다.

연구결과 CEDA 토론학습을 이용한 윤리교육은 간호
대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윤리적 딜레마 및 윤리
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윤리적 딜레마 및 윤
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순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간호전
문직 자아개념은 전공 만족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이 긍정적인 간호전문직자아개
념을 형성하고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자신있게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윤리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윤리적 딜레마 및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과 관련

된 변수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다양한 형태의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효과를 검증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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